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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네게데, 꿀잡이새, 그리고 진질레 라
는 욕심많은 젊은 사람 이야기 입니다. 진질레는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어요. 갑자기 그는 네게데의
소리를 들었어요. 진질레는 꿀 생각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그는 그의 머리 위에 나뭇 가지에 새를
볼 때까지 멈추고 주의 깊게 들었어요. “치틱-치
틱-치틱,” 작은 새가 그 다음 나무에 가며 소리 냈
어요. 그후로 그 새는 “치틱-치틱-치틱”하며 진질
레가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멈추며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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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분 후, 그들은 거대한 야생 무화과 나무에 도
달했습니다. 네게데는 미친 듯이 가지 위를 뛰어
다녔어요. 그는 그 한 가지 위에 정착하고, 그의 머
리를 숙여 진질레 에게 말했어요, “여깄다! 이리로
오세요! 왜이렇게 오래 걸려요?” 진질레는 나무 아
래에서 꿀벌을 하나도 볼 수 없었지만, 네게데를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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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질레는 나무 아래에서 그의 사냥 창을 내려 놓
고, 마른 나뭇 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만들었어요.
불에 잘 타고 있을 때, 그는 긴 마른 막대기를 불꽃
중심에 넣었어요. 그 나무는 탈때 특히 연기를 많
이 내기로 알려져 있었어요. 진질레는 식은 나무를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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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곧 바쁜 꿀벌의 윙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요. 그들은 나무 속 파인곳 에서 들어갔다가 나왔
다가 했어요. 진질레가 그들의 벌집 근처로 다가갔
을때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벌집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꿀벌들은 분노에 차서 밖으로 돌진
했어요. 그들은 진질레 에게 고통스러운 독침을 쏘
고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에 베어있는
연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 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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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질레의 아이들이 네게데의 이야기를 들
으면 그들은 작은 새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
들은 꿀을 수확 할 때마다, 벌꿀 덩어리를 꼭 꿀잡
이새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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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들이 밖으로 다 나왔을 때, 진질레는 둥지에
자신의 손을 밀어 넣었어요. 그는 한움큼 벌꿀 덩
어리를 집었어요. 그 꿀 덩어리는 진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는 그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신의
주머니에 꿀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
고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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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파드가 진질레를 공격하기 전에, 진질레는 나
무 아래로 돌진했어요. 그가 너무 서둘러서 그의
나뭇가지를 놓치고, 무거운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질
때, 그의 발목이 뒤틀렸어요. 그는 빨리 다리를 절
며 뛰어 갔어요. 다행히도, 표범은 그를 쫓아 가기
에는 아직 너무 졸렸어요. 네게데, 그 벌꿀 길잡이
새는 그의 복수를했고 진질레는 그의 교훈을 배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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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게데는 진질레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열심히 지
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이 네겔레에게 벌꿀 길잡이
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벌집 조각을 받기
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게데는 가지 가지를 옮겨
가며 바닥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드디어 진질레
는 나무에서 거의 내려왔어요. 네게데는 진질레 근
처 바위 위에 자리 잡고 그의 보상을 기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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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질레는 보통의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 하며 나무를 올랐어요. “아마도 벌
집은 나무 깊은 곳에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했
어요. 그는 또 다른 가지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벌
집 대신, 그는 표범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범은 무례하게 그녀의 잠을 방해받아서 매우 화
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그녀의 눈을 좁게
뜨고 그녀의 매우 크고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
내며 입을 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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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질레는 불을 끄고 자신의 창을 집어 새
를 무시하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화
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질레! 진질레!” 진질레가
잠시 멈춰 그 작은 새를 응시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
요. “너도 꿀을 원하니 친구야? 하! 하지만 내가 모
든일을 하고 벌침도 내가 다 맞았어. 왜 내가 너랑
이 아름다운 꿀을 공유해야 하지?” 그리고 그는 걸
어갔어요. 네게데는 분노했어요! 그를 이렇게 대하
면 안되는거였어요! 네게데는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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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후 어느날 진질레는 다시 네게데의 꿀 위치
알림을 들었어요. 그는 맛있는 꿀을 기억하고, 열
심히 다시 한 번 새를 따라갔어요. 네게데는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질레를 선도 한 후, 그는 큰 우
산 가시에서 멈추고 휴식을 취했어요. “아,” 진질
레는 생각했어요. “벌집이 이 나무에 있겠구나.”
그는 신속하게 작은 불을 만들어 그의 입에 탄 나뭇
가지를 물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앉
아서 보고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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